
M E K - P O시장 혼란“예고"
호성 2 0 0 0톤 규모 생산추진 … 공급과잉·저가경쟁 심화

UPE 경화제로 사용되는 MEK-PO(Methyl Ethyl Ketoneperoxide)시장에 호성석유화학이 진출함에

따라 공급과잉과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.

M E K - P O시장은 세기화학과 대한화학공업이 생산하고 있으며 AKZO, 일본유지 등 수입품이 일부

공급되고 있는데 수입품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생산기업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등 경영

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같은 상황에서 호성석유화학이 일본유지의 기술을 도입해 연간 2 0 0 0톤 규모의 MEK-PO 생산을

추진,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기존 생산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.

M E K - P O의 수요는 연간 1 5 0 0톤 규모로 세기화학이 1 2 0 0톤, 대한화학이 2 0 0톤, AKZO 50여톤, 기타

소규모기업이 5 0여톤을 공급하고 있다.

수요기업은 대부분 U P E생산기업으로 애경 월 4 5톤을 비롯해 내셔널 4 0톤, 미원 2 5톤, 고려화학

7 ~ 8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가격에 있어서 국산품이 K G당 2 7 5 0 ~ 3 0 0 0원인데

비해 수입품은 2 6 5 0원 정도로 저가에 공급되고 있다. 

이같은 수입품의 가격은 일본의 6 0 0 0원~ 7 0 0 0원에 비해

200~300% 낮은 것으로, 이는 일본의 MEK-PO 수요가

적어 공급과잉된 상태이며 잉여물을 저가로 국내에 공

급하고 있기 때문이다. 

이와같이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호성석유화학이 참여

함에 따라 저가공세로 시장경쟁이 진행된 관례로 볼 때,

저가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의 우려마져 낳고 있다. 

뿐만 아니라 유기과산화물 생산기업이 몇몇기업에 한정

되어 있어 경쟁이 전체 유기과산화물 시장으로 비화될

조짐마져 보이고 있다. 

일본유지는 자국내 M E K - P O공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호성석유 제품을 O E M방식으로 공급할 예정

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일본유지의 도입량은 1 0 0 0여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나머지 1 0 0 0여톤의 판매를 두고 기

존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.

한편 M E K - P O시장은 공급과잉·저가경쟁과 더불어 불법 소규모생산까지 이뤄지고 있어 혼란이 가

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향후 M E K - P O시장은 U P E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 둔화, 원료인 M E K가격의 급상승, 공급과잉

이 맞물려 시장의 불황과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. 

<화학저널 1 9 9 4 / 6 / 1 3 >

MEK-PO 공급현황( 1 9 9 3 )(단위 : M/T, %)

세기화학
1 , 2 0 0

기 타
5 0

A K Z O
5 0

대한화학
2 0 0

합 계
1 , 5 0 0


